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자동차 

미국의 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부과 – 

새로운 불확실성, 높아지는 미국 내 생산 확대 필요성 

미국,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.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서 자동차가 차

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섹터에 대한 우려 발생. 관세 부과 시 비용증가와 수익성 

및 경제지표 악화 가능성, 멕시코 대통령의 빠른 대응을 생각하면 실제 부과 가능성은 

낮지만,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.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완성차업체의 미국 내 

생산확대 필요성은 점차 높아질 전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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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,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발표 

-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 월 30 일(현지시간) ‘국경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긴급조

치’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6 월 10 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5% 

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.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에 소극적으로 

대처하고 있고, 그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제재임을 강조 

- 멕시코 정부가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, 7 월 1 일부터 10%, 8 월 1 일

부터 15%, 9 월 1 일부터 20%, 10 월 1 일부터 25%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도 언급 

-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승용차, 컴퓨터 저장장치, 원유, 케이블, 핸드폰, 모

니터 등으로 다양하지만, 그 중에서도 2018 년 기준 승용차 10.1%, 차부품 7.1%, 

상용차 6.6%로 자동차 관련 비중이 높음(<그림1>). 2016 년 이후로 수입 비중과 

금액도 모두 높아지는 추세(<그림2,3>) 

- 당일 발표 이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수요둔화, 경쟁심화 가능성 등이 

높아짐에 따라 현대, 기아차를 비롯하여 글로벌 주요 자동차업체의 주가 하락, 특

히 멕시코에 공장을 보유한 업체들의 하락폭이 컸음(<그림4>) 

 

새로운 불확실성, 그리고 높아지는 미국 내 생산확대 필요성 

-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에서도 멕시코는 예외

대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음. 관세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

으로 여겨지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자동차섹터에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

작용하였다는 판단 

- 2018 년 기준 미국의 완성차와 부품 수입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%

로 실제 관세 부과 시 수입 및 현지 생산 비용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것으로 

예상. 수익성 악화와 수요둔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경제지표에도 부정적일 전망 

- 관세발표 이후 멕시코 대통령이 이민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을 시사하며 협력 가

능성을 열어두는 모습. 또한 기아차를 비롯하여 폭스바겐, 닛산, 도요타 등의 업체

뿐만 아니라 GM, Ford, FCA 의 미국 업체도 멕시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

도 중요. 실질적인 과세 부과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(<그림5>) 

- 하지만 미국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의 사례처럼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

로 판단.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 지역에 추가증설

을 지양하고, 미국 현지에 완성차 생산법인과 핵심부품 공장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

성이 높아짐(<그림6,7>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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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1> 멕시코로부터의 미국 수입비중 상위품목 – 승용차 10.1%, 차부품 7.1%, 상용차 6.6%로 높은 비중을 차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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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2> 미국 내 수입 비중 – 승용차/부품/상용차, 합산비중 소폭 상승
 

<그림3> 미국 내 수입 금액 – 승용차/부품/상용차, 금액도 증가 

0

2

4

6

8

10

12

승용차 차부품 상용차

2016 2017 2018
(%)

 

0

5,000

10,000

15,000

20,000

25,000

30,000

35,000

40,000

승용차 차부품 상용차

2016 2017 2018
(백만달러)

자료: Bloomberg, SK증권 
 

자료: Bloomberg, SK증권 

<그림4> 일간 수익률 – 경쟁심화,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 발생. 멕시코에 공장을 보유한 주요 업체들 중심으로 낙폭이 컸던 완성차 주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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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 기아 GM Ford FCA 도요타 혼다 닛산 스즈키 스바루 폭스바겐 르노 푸조 지리 테슬라

일간 수익률 - 2019.05.31 기준(%)

자료: Bloomberg, SK증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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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5> 주요 업체별 멕시코 생산CAPA – 미국 업체들도 멕시코에 생산법인 보유 

0

20

40

60

80

100

120

기아 닛산 GM 폭스바겐 FCA Ford 혼다 마즈다 도요타 벤츠

2018년 기준 멕시코 CAPA(만대)

자료: 산업자료, SK증권 

 

<그림6> 미국 CAPA 증설 계획 변화 – 증설 규모 확대되는 반면 
 

<그림7> 멕시코 CAPA 증설 계획 변화 – 증설 규모 축소되는 모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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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(2019년 6월 3일 기준) 

매수 91.04% 중립 8.96% 매도 0%


